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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사교육

을 받고 일주일에 11시간 이상 학원을 다

니며책은한달에 3권을읽는다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생활 방

식을엿볼수있는조사결과가나왔다

광주시교육청이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관내 65개교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광주교육종합실태조사를통해서다

교육청실태조사결과로보면광주전체

학생들의 758%는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평균 117시간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학교가 829%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

학교 823% 고등학교 622% 등으로조사

됐다 중학교의 경우 수학 과목이 863%

영어가 812%로파악됐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1만5000원으

로 집계됐다 자녀 두명을 둔 가정이라면

사교육비로 월평균 63만원을 쓰는 셈으

로 통계청이지난 2014년 조사한전국월

평균사교육비 24만2000원보다많았다

학교별로는일반고가 36만9000원으로가

장많았고중학교 33만1000원 초등학교 27

만4000원 특성화고24만원으로나타났다

한 달 평균 평균 독서량은 34권으로

2014년(30권)에 견줘 조금늘어났으나한

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전국 평균 독서량

(94권)에는못미쳤다 전체학생의 595%

는 매일아침식사를하지만 138%는아침

을거르고학교에가는것으로집계됐다

학생들이겪는스트레스로 472%가 학

업문제를 꼽았고 미래(진로)에 대한 불

안이 373%에 달했고 우리 사회는 대체

로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601%는부정적인답변을했다

교사들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도나왔

다 우선 학생에 의해 교권침해를 당했

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전체의 402%에

달했고 358%는 학부모에 의해 교권침

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전체 교사들의

490%만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응

답 교권 보호에대한고민이이뤄져야한

다는지적이나온다

학부모들의학교참여활동을활성화하

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참

여하는 학교 교육활동은 학부모 총회(교

육과정 안내 포함)가 435%로 가장 많았

고 학교행사가 260% 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에서 발생

하는인권침해사건 10건 중 6건이다수

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

소에따르면올들어지난 9월까지접수

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모두 683건으

로이가운데 59%(373건)가 정신보건시

설과같은다수인보호시설 25%(155건)

가교도소등구금시설에서발생한것으

로집계됐다

올해 조사범위가 확대된 사건 중에서

는 장애인 차별진정사건이 50건(73%)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공공

기관의 인권침해 39건(57%) 각급학교

의인권침해 36건(52%) 지자체의인권

침해 29건(42%)의순으로조사됐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 3월 장애인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조사권이

확대된 이후 조사관 1명을 늘리고 조사

전담팀을 꾸려 활동한 결과 장애인 관

련진정사건의처리비율이조사권발동

첫해비교적높은비율을차지했다고분

석했다

2005년 10월 개소한 광주인권사무소

가 올해 9월까지 처리한 상담 안내민

원사건은모두 4만2805건에달했다 이

중조사를필요로하는진정사건은 4707

건이었으며 해마다 700여건이 접수되

는 진정사건의 85% 이상이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A(72) 할머니는한달전날벼락같은일

을당했다 지난달 16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한 도로에서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

다가 술에 만취한 젊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것이다 A 할머니는 아랫니

가대부분뽑히는피해를입었지만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은 많고 피해를

보상받을길은없는상황이다

지난달광주시북구한복지관에서봉사

활동을 하던 B(43)씨도 복지관을 이용하

던 정신질환자에게 느닷없이상해 피해를

당했다 B씨는사건이후심리상담기관의

상담을받기도했다 당시정신질환자는 B

씨의자동차도파손했다

광주 북구청과 북부경찰서가 A할머니

와 B씨같이범죄피해를입고도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지난해

광주지역자치구최초로 범죄피해자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도움의

손길을전했다

조례에는 구청장이위원회심의결과에

따라범죄피해자에게예산지원을할수있

다는 내용이 담겼고 대상은 중복 지원이

없는피해자본인과실이없는피해자 생

계가어려운피해자등으로제한했다

북구의회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 5월

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북부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은 몇 개월에 걸친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지원 심의 대상자를 선정

했다 지난 7일에는 북구청에서 북구 범

죄피해자지원을위한심의위원회를개최

하고 A 할머니등 7명을최종지원대상자

로 선정했고 이들에게는각각 40만100

만원사이의피해자지원금을전달했다

북부경찰서관계자는앞으로도범죄피

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 발굴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진정성 있는 활

동을펼쳐나갈것이라고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북구 범죄피해자돕는다

인권침해 60% 집단보호시설서발생

광주인권사무소 9월까지 683건 진정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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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먼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먼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파고()
0510
1020
0510
101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015

�물때

목포
0414 1026
1613 2312

여수
0006 0556
1148 1836

간조 만조

�주간날씨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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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125 1025 1523 1323 1223 1122

광 주 구름많음

목 포 구름많음

여 수 구름많음

완 도 구름많음

구 례 구름많음

강 진 구름많음

해 남 구름많음

장 성 구름많음

나 주 구름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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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감기조심하세요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36

해짐 1801
�� 1534

�� 0153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광주학생 76% 사교육스트레스 1위 학업

광주교육청 교육종합실태조사 살펴보니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평균수면시간

71
81

72
58

67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학생1인당월평균사교육비

315000
274000

331000
369000

240000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고 특성화고

한달독서량변화 (단위건)

2014년 2016년

30
34 3432 34

27

49
47

27
30

17
21

13

23

1인당 사교육비 32만원가장많이받는과목은수학

한달평균 34권 독서교사 40% 학생에교권침해

광주 북구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11일 오전 광주시 북구 중흥동

거리에서 가을철 거리 악취의 주범인 은행나무 열매를 털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확의계절

국립공원관리공단무등산국립공원동

부사무소는가을철공원내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단속한다고 11일밝혔다

공단은 다음달 13일까지전담반을편

성해임산물채취흡연취사샛길출입

행위를단속할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도토리버섯등을채취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흡

연취사 등 무질서행위는 최소 10만원

에서최대 30만원까지과태료를처분받

는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관계자는

건전한탐방문화를만들고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무등산도토리버섯무단채취하면벌금

지자체첫조례제정피해자 7명에 생계비


